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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정유 노조-시민단체 불매운동 대결
노조, 여수지역 불매운동 중단 촉구 … 시민단체는 노조지위 인정 못해

LG-Caltex정유 노동조합이 전남 여수지역 시민단체 등 범시민대책위원회의 LG정유 불매운동의 중단을 요

구하고 나섰다.

노조의 입장을 대변했던 시민단체의 행동에 대해 노조가 불매운동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

인 일로 시민단체의 행동반경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.

LG정유 노조는 11월26일 성명서를 내고 “그동안 노사간 잘못된 관행을 깨고 새롭게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

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노사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불매운동을 중단해 줄 것을 간곡

히 호소한다”고 밝혔다.

노조는 “파업으로 발생한 현안해결을 위해 노사가 진솔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

에서 불매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”고 강조했다.

또 “파업 이후 현안에 대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가 관심을 갖

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한다”며 “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LG정유 인권탄압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“현 노조는 집행부가 모두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된 상

태에서 사실상 인정하기 힘들다”며 “반인권, 반환경, 반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불매운동을 전개한 만큼 노조의 

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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